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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윗 

 

2002년 J국 S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낯설은 형제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에서 그 형제는 자기는 아무개 지방에서 가정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 선생님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

하 실수 있느냐는 정중한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느냐

고 물었더니 N 지방에 있는 아무개 형제가 이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연락

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N 지방에서 추방되어 S 지역으로 이사를 온후 J국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믿고 S 

지역에서 함께 팀사역을 하고 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차로 11시간) 지역의 가정교회라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그곳 가정 교회의 형편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두 선교사님 이렇게 셋이서 토요일 저녁 기차를 타서 밤새 달려 다음

날(주일)아침 7시경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인 기차역에 내리니 저에

게 전화를 하였던 가정교회 형제가 기차역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다시 그 형제와 함께 버스를 약 한 시간 정도 타고 가서 어느 

시골의 허름한 창고 비슷한 건물로 저희들을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허름한 창고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약 3-4백명정도 되는 사

람들이 창고에 가득했고 대부분 조그만 통나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저희들에게 이제 곧 아침 예배가 시작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 교회라고 해서 일반적인 J국의 가정 교회를 생각하여 한 3-40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이렇게 많은 가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라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간 선교사들 모두

가 약간의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정확히 8시10분경에 시작이 되고 앞에 찬송을 인도하는 자매를 따라 약 1

시간 동안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들을 합니다. 찬양이 끝난 후 그 교회 한 70

세 정도 되어 보이는 지도자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간 중간에 여기 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힘찬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은 약 1시간 반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

다.    

 

마침 우리가 방문한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라 우리들은 그곳 교회 성도님

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같이 밀가루 떡을 뗀 후에 함께 잔을 나누는 의식

을 하는데 우리들이 평소 성찬식에서 자주 보던 조그만 컵들은 안 보이고 커다란 

양동이에 빨간 색소를 풀었는지 새빨간 물 가운데 숟가락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빨간 색소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형제 둘이서 들고 와서 한 형제는 

그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숟가락에 빨간 물을 담아 성도 한사람 한 사람 입

에 넣어주며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간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에 있었습니다.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저희들의 눈은 오직 숟가락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은 하나인데 그 

숟가락은 그곳에 참석한 3백여명의 입 속에 들어갔다 나온 조금은 특별한 숟가락

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선교사님들 모두가 마음 속으로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저 

숟가락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가?’ 그새 숟가락은 

점점 저희들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함 깨간 선교사님들 모두가 손

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숟가락이 저희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입 안

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숟가락을 

물려주고 있었던 형제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

엇이었을까요? 어쨌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과 그 가정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중국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의 관

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어린아이들 같이 낮추며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